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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지역의 콩 주요 세균병 발생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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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상승하는 기온과 콩 생육기 잦은 강우로 인해 콩 세균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, 충북 도내 콩 세균병의 발생현황에 

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. 이에 본 연구는 콩 주요세균병인 불마름병, 들불병, 세균성점무늬병의 도내 발생율 조사를 바탕

으로 향후 콩 세균병의 화학 방제 및 생물학 방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콩의 주요 세균병인 불마름병, 들불병, 세균성 점무늬병을 대상으로 충북도내 11개 시․군 410개 콩 재배 포장에서 세균병이 주

로 발생하는 생육 후반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발병 포장율(%, 발병포장수/조사포장수×100)과 발병주율(%, 이병주수/포장 

전체주수×100)을 육안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충북지역 11개 시․군에서 콩 세균병인 불마름병, 들불병, 세균성점무늬병의 발병포장률과 발병주율을 조사한 결과 불마름병 

발병포장율은 보은, 제천, 옥천 순으로 높았으며, 평균 발병률은 76.3%였고, 포장내 병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발병주율은 보은, 

청주, 괴산 순으로 높았으며, 평균 발병주율은 29.3%를, 불마름이 발병된 포장의 발병주율은 37.8%를 나타냈다. 들불병 발병

포장률은 단양, 옥천, 제천 순으로 높았으며, 평균 발병률은 23.2%였고, 발병주율은 청주, 단양, 옥천(보은) 순으로 높았으며, 

평균 발병주율은 10.1%, 들불병이 발병된 포장의 발병주율은 25.0%를 나타냈다. 세균성점무늬병 발병포장률은 괴산(옥천), 

보은 순으로 높았으며, 평균 발병률은 13.9% 였으며, 발병주율은 단양, 옥천, 괴산 순으로 높았으며, 평균 발병주율은 4.6%, 

세균성점무늬병이 발병된 포장의 발병주율은 21.1%를 나타냈다. 콩 품종에 따른 세균병 발생현황은 불마름병은 나물콩 

88.9%, 서리태 84.0%, 대원콩 81.2% 순으로 높았으며, 불마름병은 나물콩 25.0%, 대원콩 24.7%, 기타 16.7% 순, 점무늬병은 

대원콩 22.3%, 나물콩 12.5%, 기타 8.3% 순으로 높았으며, 상대적으로 우람콩은 불마름 발생률이 0.4% 이하로 낮았다. 이상

의 결과를 볼 때 충북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콩 세균병이 발생되었고, 일단 발병이 되었을 경우 포장 내 병발생율은 높았다. 하

지만 방제농약이 고가이고 실질적인 농업인 방제책이 미미하여, 앞으로 증가되는 세균병에 콩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

실질적인 다양한 방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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